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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그룹사 신입사원 초청 격려행사�보호시설 퇴거 청소년의 KT그룹사 취업 및 체계적 자립 지원





[제14 - 399호]


2023년 2월27일(월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27일(월) 10시30분부터 경기도청과 협업하여 ‘KT노사공동 자립청소년 격려행사’를 가졌다. ��이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KT그룹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사가 함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. ��이들 청소년은 서류상 부모가 있지만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고아로서, 만 18세~20세 전후에 보호시설을 떠나 사실상 의식주 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. ��이에 KT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보호 종료된 자립청소년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KT그룹사 취업알선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쉼터에 거주중인 청소년 등 지원자 10명 중 7명이 현재 KT그룹사 취업을 확정됐다. ��이날 격려행사에 참석한 노동조합 김인관 조직처장은 “자립은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므로 갓 스무살 나이에 험한 현실의 장벽 앞에 홀로서기가 두렵기도 할 것”이라고 운을 떼었다. ��이어 “때론 실수하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킬 것”이라며 “KT그룹사의 새 가족이 되기 위해 면접 등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한 만큼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반을 잘 닦을 것이라고 기대한다”고 독려했다. � �한편 KT노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립청소년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지원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. ��








